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iRi Weekly 
      2011.6.7

 

- 17 -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4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동반 하락세

□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미래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

행지수가 4월 들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냄.

  o 동행종합지수는 비농가취업자수와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내수출하지수, 제조업가

동률지수,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.2% 하락한 135.6을 기

록하였으며,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.9로 전월대비 0.7p 하락함.

  o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과 종합주가지수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기대지수, 구

인구직비율, 자본재수입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.3% 하락한 129.0을 기록하

였으며,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.1%로 전월대비 0.5%p 하락함.

□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부진이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하

락의 원인으로 분석된 가운데 5월 산업활동지표의 개선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.

  o 대외적으로 일본 대지진,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

도 가계부채 증가, 주택경기 하락,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짐에 

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됨.

  o 경상수지의 연속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수출로 얻은 수익을 국내에 적

극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
        - 4월 내수용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.2%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, 수출용 출하는 

14.3% 증가하여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함.

  o 일각에서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소비심리가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

석하면서,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면 소비가 일부 조정을 보이는 것이 경제 전반

적인 상황에 비추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함.

  o 한편, 일부 전문가들은 5월에도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지속이 예상되고, 5월 초 휴

일 증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,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조업차질 등의 일시

적 제약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산업활동지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
(4월 산업활동동향, 통계청, 5/31)




